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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교통공사, 지하철 의원․약국… 적극행정 우수사례 

국무총리상 수상

- 감사원․국무조정실․국토교통부․서울시등유관기관과적극적규제개혁노력인정

- 5년간의 노력의결실, 올 7월 ‘메디컬 존’ 오픈…국민의료복지증진길열어

- 현재 총 6개 역에서의원ㆍ약국입점…매년 11억 원의부대사업수익도

□ 서울교통공사(이하, ‘공사’라고 함)가 ‘메디컬 존(의원, 약국 밀집구역)’ 사업

이 11월 24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

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(지방공기업 부문)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등 총

292개 기관에서 참여했으며, 총 540건의 우수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

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펼쳤다.

□ ‘메디컬 존’ 사업은 지하철 역사내에 의원․약국을 유치해 시민 의료복지를

증진하고 수익성도 높이고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’17년부터 추진해 온 사

업이다. 그간 도시철도법과 건축법간 법령 해석의 차이와 건축물관리대장

필요성 등 논란을 겪어 왔으나 감사원 사전컨설팅, 국무조정실을 비롯한

각 정부부처와 국회․시의회 등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를 통한 규제



개혁을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□ 공사는 이후 메디컬 존 사업에 박차를 가해, 규제개혁 활동 진행한 지 5

년 만인 2022년 7월에 메디컬 존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.

○ ’22년 7월 14일 역삼역과 종로3가역에 운영을 시작해, 이후 합정

역․면목역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, 현재 6개 역에 조성되어 연 11

억 원의 부대사업 수익을 내고 있다.

○ 향후 서울 전역의 지하철 곳곳에 의료 서비스 제공 공간을 구성하는

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.

□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“메디컬 존 사업을 성공적으로

시행하기 위해 수년간의 적극행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.”

라며, “앞으로도 공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

취해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시상 사진 2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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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진


